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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화 지능검사의 타당도: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와의 비교

황 순 택† 전 영 순 노 은 정 조 윤 진 여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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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DAP에서 산출된 IQ

와 K-WISC-III에서 산출된 IQ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6세~12세 아동 182명(남아 113명, 여아

69명; 정상아동 63명, 임상아동 119명)이 자료수집에 참여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DAP와

K-WISC-Ⅲ로 산출된 두 지능지수 간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지능수

준과 연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세분화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IQ 120 이상인 집단과 취학전

집단을 제외한 모든 하위 집단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또한, 제작연대가 다른

두 검사에서 산출된 IQ 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DAP IQ로 K-WISC-III IQ를 추

정할 때의 회귀방적식을 산출하였다.

주요어 : 인물화 지능검사, IQ, 타당도,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 충북 청주시 개신동 12

Fax : 043-271-1713 / E-mail : hstpsy@chungbuk.ac.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794 -

인물화를 비롯한 그림검사는 심리평가 장면

에서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

과 생각,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성격과 정

서의 영역을 평가할 때 이러한 언어와 인식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투사적 성격검사로서의

용도이다. 다른 하나는 인지기능 및 발달수준

을 평가하는 용도이다.

그림을 통해 아동의 인지발달을 평가하고

인지능력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1920년대에 Burt, Goodenough 등의 연

구자는 아동의 그림을 읽기, 쓰기, 산수 등 특

정한 학습기능 및 일반적인 지능수준과 비교

한 연구, 인물화 그림의 특정한 측면들과 아

동의 정신연령 간의 상관을 본 연구 등을 수

행하면서 그림검사를 지능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림검사를 지능검사의 한 대안으로 생각하

게 된 데에는 그림이 후천적으로 습득된 지식

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강점

이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실시가 용이한 데

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Goodenough

(1926)는 아동의 그림이 성격이나 흥미와 같은

비 지적 요소보다는 지적인 요소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지능 측정의 수단으

로 인물화 검사(Draw-A-Man Test; DAM)를 개

발한 바 있다. DAM은 그림의 상세함, 신체 부

분들 간의 비율, 운동협응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아동의 인지적 및 발달적 측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일종의 지능검사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후 Goodenough와 Harris

(1963)는 Goodenough의 DAM을 바탕으로 방법

을 재평가하고,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형

검사를 개발하는 등 검사의 체제를 확장시켜

Goodenough-Harris Drawing Test(G-H; Goodenough

&　Harris, 1963)를 완성하였다.

Goodenough와 Harris 외에도 몇몇 학자들이

그림검사를 지능의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고안하였다. Buck은 인물화 검사를 성인

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시켰으며, 인물뿐

만 아니라 집, 나무까지도 그림검사의 한 부

분으로 포함하여 House-Tree-Person( H-T-P)의

채점체계를 개발하여(Buck, 1948, 1966) 지능측

정 도구로 발전시켰다. Koppitz(1968)는 아동의

인물화에 대한 발달점수(Koppitz Developmental

Items; KDI)를 개발하였다. KDI는 G-H를 보다

간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인물화에 의한 지능평가의 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해 비네 지능검사 또는 웩슬러 지능검사

에서 산출된 지능지수와 비교하는 연구가 다

양하게 이루어졌다. Koppitz(1968)는 KDI와

WISC 간에 높은 상관을 얻어 지능평가 도구

로서의 KDI의 타당도를 확인한 바 있다.

Abell, Von Briesen, 그리고 Watz(1996)의 연구에

서도 아동들이 그린 인물화에 대해 G-H, KDI

두 채점체계로 점수를 산출하고 그들의

WISC-R 및 비네 지능검사에서 산출된 지능지

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체계 모두

WISC-R, 비네 지능검사 IQ 간에 높은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G-H,

KDI와 같은 인물화를 이용한 지능평가 체계

가 상당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물화에 의한 지능평가는 간편성과 실용성

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임상적 제

한으로 비네, 웩슬러처럼 정교하고 종합적이

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능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G-H, KDI 등은 실시 시간이 매우

짧고 과제가 간단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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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 아

동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실시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집단 뿐 아니라 임상

진단, 연령, 그리고 지능수준 등에 의해 구분

되는 다양한 하위집단들을 대상으로 인물화

지능검사의 타당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임상집단 연구의 한 예로, Tramill, Edwards,

그리고 Tramill(1980)는 학습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DAP와 WISC-R을 실시하여

두 검사에서 산출된 지능지수를 비교한 결과

두 점수간 유의한 상관을 확인하였다. 이 결

과는 학습곤란 집단에서도 G-H, KDI와 같은

인물화 지능검사가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Aikman, Belter, 그리고

Finch(1992)는 지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연

구하는데 이 검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Goodenough가 발전시킨 인물화 검사는 지능

을 평가함에 있어 비네 그리고 웩슬러 지능검

사에 견줄 정도로 엄밀하지는 않지만, 지능검

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표준화되어 지능 측정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 검사는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어 왔고, 지능, 성격,

적응문제, 사회병질, 정신지체 등의 다양한 진

단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Goodenough-Harris Drawing

Test(Goodenough, &　Harris, 1963)를 한국 아동

들에게 표준화시킨 ‘인물화에 의한 간편 지능

검사’(김재은, 김동극, 여광응, 1973)가 제작된

바 있다. 국내에서 이 검사는 일부 임상장면

에서 사용되어 오기는 했지만 검사의 타당도

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물화 검사가 가지는 간편성과 실용성 등의

장점을 감안할 때 검사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은 이 검사의 활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를 타당도 준거로 하여 Goodenough와 Harris

(1963)가 제작하고 김재은 등(1973)이 한국판으

로 표준화한 인물화 지능검사의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능검

사를 외적 준거로 사용하여 특정한 지능검사

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검

사에서 산출된 지능지수 간의 상관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해야 하고, 두 지능지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Resnick &

Entin, 1971). Resnick과 Entin은 또한 두 검사에

서 산출된 지능지수를 “경계선”, “보통상”, “최

우수”와 같은 지능수준 범주로 분류했을 때도

분류 일치율이 높아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

만 심리측정적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

려운 기준이다. 또한, 두 지능지수 간 상관이

유의미하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된다는

두 가지 판단기준 중 두 번째 기준은 현재 시

점에서 DAP의 타당도를 평가하는데 적용하기

가 어렵다. 인물화 지능검사와 본 연구에서

타당도 준거로 사용할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

사(K-WISC-III)는 규준 제작 시점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검사가 제작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경

우 그 검사에서 산출되는 IQ는 실제에 비해

과대 추정되는, 이른 바 Flynn 효과(Flynn,

1984, 1987)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작시기가 다

른 두 검사에서 각각 산출된 IQ의 차이에 대

한 유의도 검증은 무의미하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기준만 적용하여 인물화

지능검사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

제로 지능측정 도구로서의 인물화 검사의 타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796 -

당도를 검증한 많은 연구에서 비네 또는 웩슬

러 지능검사와의 상관만으로 검증하였으며,

두 지능지수 간의 차이검증을 한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두 검사 간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어 인물화 지능검사의 타당성이

시사되는 경우 인물화 지능검사에서의 수행으

로 K-WISC-III IQ를 추정할 수 있는 회귀방적

식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는 인물화 지능검사

가 제작된 후 30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점에서

그 규준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만

큼 인물화 지능검사 규준 상의 IQ를 현 시점

에서 가장 최근에 제작된 아동용 지능검사인

K-WISC-III IQ로 환산하기 위한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12세 아동

182명(남아 113명, 여아 69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표 1). 이들은 청주와 대전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소아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119명의 임상 아동과 청주지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63명의 정상 아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수집은 임상아동의

경우 전체 수집기간 동안 각 병원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실시한 심리평가 자료에서 K-WISC-

III와 인물화 검사 둘 다 실시된 사례를 수집

하였다. 정상아동의 경우 심리학과 대학원에

서 심리평가와 임상실습 과목을 이수한 대학

원생들이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Draw-a-Person;

DAP)는 김재은, 김동극, 여광응(1973)이

Goodenough-Harris Drawing Test(Goodenough &

Harris, 1963)를 원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맞

도록 개정한 것으로, 만 2세부터 12세 까지의

취학전 및 초등학교 아동, 정신지체아, 특수학

교, 특수학급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

들어진 지능검사이다. 이 검사는 남자상과 여

자상의 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이

그린 남자상과 여자상을 각각 60여개의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한 후 규준에 비추어 지능지

수를 산출하게 된다. 김재은 등이 보고한 이

검사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r =.93~.97로 매우

높다. 또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능성숙

검사(김난수, 1963)와 비교한 결과 두 검사에

서 산출된 점수간 상관이 r=.37~.42 정도로

나타나 매우 높지는 않지만 외국의 선행 연구

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일부

자료(40명)를 대상으로 채점자간 일치도를 산

출한 결과 r=.91~.97의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

었다.

남자상, 여자상 모두 각각 60점이 만점이며,

한 채점기준 당 1점씩 해당되는 채점기준의

전체집단(n=182) 정상집단(n=63) 임상집단(n=119)

성(남/여) 113 / 69 32 / 31 81 / 38

연령 8.92±1.81 세 9.11±1.78 세 8.82±1.82 세

표 1. 연구참여자의 집단별 연령과 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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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를 원점수로 한다. 이렇게 얻어진 원점수

를 규준과 대조하여 지능지수와 백분위 점수

로 환산한다. 산출된 지능지수는 원점수를 연

령별 평균과 표준편차로 환산한 편차지능지수

이며, 규준은 그림을 그린 아동의 성별과 그

려진 그림의 성별에 따라 4가지로 만들어져

있다. 또한 아동의 지능수준을 해석하는데 지

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국규준과

지역규준이 따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전국규준에 의거하여 지능지수를 산출하였

으며, 남자그림과 여자그림에서 각각 산출되

는 두 개의 지능지수를 평균하여 개인의 최종

적인 지능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Ⅲ; K-WISC-Ⅲ)는

미국의 WISC 개정 3판(WISC-Ⅲ; Wechsler,

1991)의 한국판이다. 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이 표준화하였으며, 만 6세부터 16세까

지의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개인

용 검사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6개 언어성 소

검사와 7개 동작성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결과로 언어성 지능지수, 동작성 지능지

수, 전체 지능지수 등 세 개의 지능지수가 산

출된다. 산출된 지능지수는 원점수를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환산한 편차지능지수이다.

결 과

DAP IQ와 K-WISC-Ⅲ IQ 간 상관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DAP IQ 평균은 111.99,

K-WISC-Ⅲ IQ 평균은 97.10으로, DAP가 있는

K-WISC-Ⅲ보다 15점정도 높게 IQ를 산출하였

다(표 2). DAP IQ와 K-WISC-Ⅲ IQ 간 상관분

석 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전체

집단에서 r (180)=.47, p<.01; 정상집단에서 r

(63)=.30, p<.05; 임상집단에서 r(117)=.38, p<

.01. 이 결과는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K-WISC-Ⅲ에서 높은/낮은 지능지수를 얻는 아

동은 DAP에서도 높은/낮은 지능지수를 얻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지능수준별 집단에서의 DAP IQ와 K-WISC-

Ⅲ IQ 간 상관

지능수준에 따라 두 지능지수 간의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준별로

두 지능지수 간 상관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

에 표집된 표본을 K-WISC-Ⅲ IQ에 따라 1) 경

계선과 정신지체 집단(IQ 79이하, 40명), 2) 평

균하, 평균, 그리고 평균상 집단(IQ 80~119,

116명), 3) 우수, 최우수 집단(IQ 120이상, 26

명)으로 구분하였다. 지능수준에 따라 분류한

DAP IQ 평균 K-WISC-III IQ 평균

전체집단(n=182) 111.99±15.50 97.10±21.14

정상집단(n=63) 121.02±12.87 108.83±14.84

임상집단(n=119) 107.22±14.67 90.79±21.37

주. DAP = Draw-A-Person Test,

K-WISC-Ⅲ = 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Ⅲ

표 2. DAP와 K-WISC-Ⅲ에서 산출된 지능지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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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단에서 각각 DAP IQ와 K-WISC-Ⅲ IQ

간 분석결과 IQ 79 이하인 집단과 IQ 80~119

인 집단의 경우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나 IQ

120 이상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IQ 79 이하 집단에서 r(38)=

.39, p<.05; IQ 80~119 집단에서 r(116)=.31,

p<.01; IQ 119 이상 집단에서r(26)=-.16, ns.

연령별 집단에서의 DAP IQ와 K-WISC-Ⅲ IQ

간 상관

연령수준에 따라 두 지능지수 간의 관계가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연령집단 별로 두

지능지수 간 상관을 산출하였다. 전체 연구참

여자들을 연령에 따라 미취학 아동(6세, 17명),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7~9세, 96명),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10~12세, 67명)으로 분류하였다.

세 집단에서 DAP IQ와 K-WISC-Ⅲ IQ 간 상

관은 취학전 아동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

았으나, 초등학교 취학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취학전 아동 집단에서

r(17)=.17, ns; 초등학교 저학년 집단에서

r(96)=.49, p<.01;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에서

r(67)=.48, p<.01.

K-WISC-Ⅲ 추정 IQ 회귀방정식

만약 DAP IQ와 K-WISC-III IQ 간 상관이

매우 높고, 또,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면 두 지능검사가 유사한 수준의 지능지수를

산출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두

지능지수 간 높은 상관은 확인되었다. 별도로

차이검증은 하지 않았으나 두 지능지수 분포

는 IQ 111.99±15.50와 97.10±21.14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두 검사의 규준제작 시기의

차이를 감안할 때 어떤 지능검사를 사용하는

가에 따라 한 개인에 대해 다른 지능지수를

산출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30여년 전에

제작된 인물화 지능검사 규준을 새로 제작하

지 않는 한 현재로는 DAP로 타당한 지능지수

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현 시점에서 DAP로 지능수준을 판단하기 위

해서는 DAP IQ와 K-WISC-III IQ 간 상관을

이용한 회귀방정식을 산출하여 일정한 교정을

집단 구분 회귀방정식

전체 WISC IQ = 24.70 + .65 DAP IQ

정상집단 WISC IQ = 67.34 + .34 DAP IQ

임상집단 WISC IQ = 30.70 + .57 DAP IQ

취학전(6세) WISC IQ = 65.22 + .24 DAP IQ, ns

초등학교 저학년(7~9세) WISC IQ = 23.00 + .67 DAP IQ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 WISC IQ = 16.41 + .72 DAP IQ

IQ 79 이하 WISC IQ = 28.73 + .36 DAP IQ

IQ 80～119 WISC IQ = 74.96 + .23 DAP IQ

IQ 120 이상 WISC IQ = 132..60 - .06 DAP IQ, ns

표 3. DAP IQ로 K-WISC-Ⅲ IQ를 추정할 때의 회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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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DAP IQ로 K-WISC-III IQ를 추정하기 위해

DAP IQ를 독립변인, K-WISC-Ⅲ IQ를 종속변

인으로 하는 회귀방정식을 산출하였다. 전체

집단, 지능수준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9개의

회귀방정식을 산출하였다(표 3). 취학전 아동

(N=17) 집단과 IQ 120 이상(N=26) 집단에서

는 유의미한 회귀방정식이 산출되지 못하였으

며, 이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회

귀방정식이 산출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인물화에 의한 간편 지능검

사(김재은 등, 1973)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DAP IQ와 K-WISC-III IQ 간 상관을 분석

하였다.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12세 아

동 182명(남아 113명, 여아 69명; 정상집단 119

명, 임상집단 6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DAP IQ 평균은 112,

K-WISC-Ⅲ IQ의 평균은 97로, 전체적으로 볼

때 DAP가 K-WISC-Ⅲ에 비해 약 15점정도 높

은 IQ를 산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DAP IQ

와 K-WISC-Ⅲ IQ 간 상관이 전체 집단에서

.47, 정상집단에서 .30, 임상집단에서 .38로,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상관계수는

Scott(1981)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Abell, Heiberger, 그리고 Johnson(1994)의 연구에

비해서는 높은 값이다. 이 결과는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K-WISC-Ⅲ에서 높은/낮은

지능지수를 얻는 아동은 DAP에서도 높은/낮은

지능지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K-WISC-III를 준거로 볼 때 인물화에 의한 간

편형 지능검사에서 얻어진 지능지수가 타당함

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전체집단에 비해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으로 구분하여 따로 상관

을 산출하였을 때 상관계수가 다소 낮게 산출

된 것은 지능지수 값의 폭(range)이 축소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공적인(artifact) 현상(탁진국,

2007)으로 추측된다.

지능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검

증한 결과 DAP IQ와 K-WISC-Ⅲ IQ 간의 상

관이 IQ 79 이하 집단에서 r=.39, IQ 80～119

집단에서 r=.3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

으나 IQ 120 이상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인물화 검사

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산출된 IQ 간의 상관

을 분석하여 IQ 80 이하인 집단에서 가장 높

은 일치율을 보고하였던 Aikman 등(1992)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IQ 120 이상인 집단에

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선,

DAP를 통한 지능평가가 고도의 지적 능력을

판별하기는 미흡한 검사임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 지능수준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나

발달장애를 가진 임상집단에서는 DAP를 통한

지능수준의 추정 또는 MR 여부의 판단이 시

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성취를 이룬 아동들에서는

DAP가 지능수준 차이를 섬세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임상적 인상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

받침한다. 그밖에, IQ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이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이 집단의 크기가 가장

작았고, 또, 점수의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인공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IQ 120 이상인 집단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

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가 고능력 집단의 경

우 인물화 검사가 지능수준을 잘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인지, 자료의 축소 때문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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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인지, 아니면 두 가능성이 모두 작용한

것인지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추후 연구

에서는 고능력 집단에서 인물화 수행의 개인

차가 지능수준 외의 다른 변인으로 설명 가능

한지 체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한, 지능수준이 이 범위에 속하는 사례수를

다른 집단과 유사한 정도로 표집하여 상관을

산출해볼 필요가 있겠다.

연령집단별 검증에서는 취학전 아동 집단에

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산출되지 않았으나 초

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 집단에서는

.48~.49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초등학교 연령에서 가장 높은 상관이 확인된

본 연구결과는 Abell 등(1996) 연구에서도 관찰

된 바 있다. 취학전 아동 집단에서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 또한 본 연구의 집단

구분 과정에서 취학전(n=17)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n=96)과 고학년(n=67)에 비해 사례수가

현저하게 작았는데, 이 때문에 낮은 상관이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이 연령층에서 인물화

검사의 수행이 지적 능력의 발달을 잘 반영하

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Goodenough(1926)와 그 이후의 많은 연구

자들이 특히 아동의 인물화 검사가 학습기능,

지능수준, 정신연령, 인지발달 등과 높은 상관

이 있음을 밝혀온 점을 감안할 때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그

러나 DAP가 정교한 시각-운동 협응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일정한 신체적 연령에 도달한 후에

라야 지적 능력이 이 검사에 반영될 수 있는

지도 모른다. 추후 연구에서 이 연령대의 집

단의 크기를 충분히 했을 때 의미 있는 상관

이 나타나는지, 또, 취학전 연령 아동의 시각-

운동 협응능력과 인물화 검사 수행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DAP IQ와 K-WISC-Ⅲ IQ는 전체집단

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점 정도의 차이가 있

었는데, 이러한 차이 중 상당 부분은 두 검사

의 규준제작 시점상 30년 가까운 차이에서 오

는 Flynn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경우 두

IQ의 차이검증은 의미가 없다. 본 연구에서

지능수준이 높은(IQ 120 이상) 집단과 미취학

연령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상 및 임상

집단에서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어 이 검사에

서 산출된 IQ의 타당성을 확인되었지만 이 검

사에서 산출되는 IQ를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

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물화 지능검사의 규준이 새로 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DAP에서 산출된 IQ로 K-WISC-III IQ를 추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지기능, 특히 지능 측정의 한 방안으로

인물화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그 타당성에

대해 최근까지도 다양하게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예를 들어, Bensur & Eliot, 1993; Ericsson,

Hilleras, Holman, Jorn, Forssell, Almk, Ronnberg,

& Winblad, 1994; Levin & Bus, 2003; Plubrukarn,

& Theeramanoparp, 2003).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여건에 따라 인물화 검사를 통해 지

능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능평가 도구

로서의 인물화 검사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결과는 시간

과 비용, 피검자의 주의지속 능력 또는 흥미

등의 제한으로 인해 웩슬러 지능검사를 실시

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대략적인 지능수준의

평가만 필요한 상황에서 인물화 검사가 지능

지수 산출을 위한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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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of DAP as Intelligence Test:

Comparison of IQs between DAP and K-WISC-III

Soon-Taeg Hwang Young-Soon Jun Eun-Jung Noh Yun-Jin Jo Yeo, Sang Woo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test the validity of DAP as intelligence test. IQ scores of DAP and

K-WISC-III of the 182 normal and clinical children aged 6-12 years were compare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wo IQs of all participants. In comparisons of

IQs of subgroups divided by IQ level and age, correlations of two IQs in the subgroups

divided by IQ level were significant except in the subgroup of IQ 120 and above. Also

Correlations of two IQs in the subgroups by age were significant except in the subgroup of

the preschooler. The regression equations were proposed for transformation DAP IQ into

K-WISC-III IQ.

Key words : Drawing A Person Test, IQ, Validity, K-WISC-III


